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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홍보실 오석동부장(061-338-5086) / 제공일: 2021. 12. 8 (총 2매)

 농어촌공사 창립 113주년, 

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 선도할 것

◦‘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’113년,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다짐 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8일 공사 창립 113주년을 맞아 비대면 

기념식을 갖고,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. 

□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된 공사*는 그동안 농업생산기

반시설의 조성·관리,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

책임져 왔으며,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

역할을 해왔다. 더불어, 가뭄, 홍수, 폭염 등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

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,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

노력을 기울여 왔다. 

    *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설립일인 12월 8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

□ 올해 3월에는‘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’*을 비전으로 ESG경영선포식을 

갖고 녹색사회, 포용사회, 투명사회를 핵심가치로 농어촌을 위한 ESG

경영에 돌입했다. 

   *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: 농어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(愛) 자연과 환경을(Green) 

지키고 보전하는데 국민과 함께(가치) 하겠다는 2030년 공사의 ESG 미래상을 의미

 ❍ 공사는 ESG경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공동 위원

장으로 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64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구성하고, 

전사적으로 발굴한 126개 과제에 대한 심의와 시행관리 등을 추진해 

오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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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 현상과 강우 패턴 변화, 농업용수 수요 

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는 등 재해와 재난에 

대비하고,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에 주력했다. 

 ❍ 전국 67개 지구에서 맞춤형 용수개발*과 용수공급망을 체계적으로 

연계하여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했으며, 홍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

위한 4개 지구의 치수능력확대사업을 통해 선제적 재해예방에 힘써왔다. 

     *농촌용수개발사업 :‘21년 기준,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(57지구), 농촌용수이용체계제편

(8지구),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(1지구),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(1지구) 

 ❍ 또한, 사전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14,314개 농업기반

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84지구에서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

하고 있다.   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올해가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해였다면, 

내년에는 농어촌과 농어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업인이 

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
